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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카렌스가 ‘올 뉴 카렌스’란 차
명으로 새롭게 돌아왔다. 2006년 첫 출시된 이
후 7년 만에 선보인 풀체인지 모델이다. 레저용
차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미니밴인 카렌스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아 끌
만한 충분한 상품성을 갖췄다. 경주에서 부산까
지 왕복 250km 구간을 직접 시승해봤다.

뀫미니밴? 운전이 쉽고 편리하다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전면 개선된 카렌스는

일단 호감을 주기에 충분한 디자인을 지녔다.
차체 높이가 4cm 낮아지면서 안정감과 스타일
이 살아났고, 기아차 K시리즈의 디자인을 접목
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풍긴다.

실내에 앉으면 전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련
됨이 느껴진다. 중형 세단인 K5에 앉은 듯한 인
테리어 디자인과 계기판 각종 버튼 등도 만족감
을 준다. 각종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
어 처음 타보는 차지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

을 정도로 편리하다. 기존의 카렌스가 주던 이
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수입 미니
밴을 만난 듯한 느낌이다.

시승한 차량은 1.7디젤 프레스티지 모델. 버
튼 시동키를 눌러 차를 출발시켰다. 시야도 넓
다. 경주에서 울산까지는 국도를 선택해 승차감
위주로 테스트했다.

음악을 작게 틀고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감상
하며 1시간가량 주행해 본 결과 정숙하고 운전
도 쉬웠다. “디젤 전용 밀착형 엔진 커버를 적

용하고 엔진룸, 플로어, 필라 등 차량 곳곳에 흡
차음재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덕
분”이라는 업체측 설명에 수긍이 갔다. 특히 여
성 운전자들도 부담 없이 쉽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뀫미니밴 장점 살린 뛰어난 공간 활용성
카렌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평소에는 출퇴근

용 세단으로 이용하다 주말에는 레저용 미니밴
의 강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열 시

트의 편리함과 다양한 방식의 공간 활용성은 매
력적이었다. 2열 레그룸(940mm)과 2열 숄더룸
(1,440mm)은 기대 이상으로 넉넉해 4인 가족
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특히
2열 시트를 뒤로 16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리클
라이닝 기능과 앞뒤로 18cm를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까지 갖춰 편리하다. 2·3열 시트
를 완전히 접으면 스키나 대형 텐트 등 각종 레
저 및 캠핑 용품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넉넉
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뀫경제성과 정숙성 고려한 세팅.
올 뉴 카렌스는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33.0kg·m, 연비 13.2 km/L의 1.7 VGT 디젤
엔진과 최고출력 154마력, 최대토크 19.8g·m,
연비 9.0 km/L의 2.0 LPI 엔진으로 출시됐다.
시승한 디젤 모델의 고속 주행 성능도 1.7L엔진
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180km까
지는 무리 없는 가속이 됐다. 또한 전고가 다소
높은 미니밴 차량임을 감안하면 코너링 성능도
고속 주행 중 코너링과 핸들링, 전체적인 안정
감도 합격점을 줄만했다. 차체자세제어장치(V
DC)와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
PS)을 통해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VSM(차세대 VDC)이 장착된 덕분이다. 올 뉴
카렌스에는 VSM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TPMS), 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 커튼
에어백의 6에어백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장
치(HAC) 등이 전 모델에 기본 장착돼 있다.
1.7L 디젤 모델의 가격은 2085∼2715만원이
다. 경주｜한국자동차경주연맹 공인 라이선스 C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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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밴에 ‘K’ 스타일 접목 “운전이 쉬워졌어요”
7년만에 풀체인지…외형·실내 디자인 세련

엔진룸 등 흡차음재 적용…소음 진동 최소화

2열 시트 공간 활용 편리…레저용으로도 딱

VSM 장착…고속주행 중 안정성 업그레이드

경주에서 울산까지 벚꽃이 만개한 국도를 주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렌스’. 운전이 쉽고 편리한 데다 미니밴의 장점인 뛰어난 공간 활용으로 가족의 장거리 여행
에도 적합한 카렌스의 풀 체인지 모델이다. 사진제공｜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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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올뉴카렌스’

Car Talk! 카톡!

관람객만 품고 ‘소통’은 담지 못했다. ‘자연
을 품고, 인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3
서울모터쇼가 막을 내렸다. 105만여명의 관
람객이 몰렸다. 개최 장소였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
다. 관람객 숫자론 세계적인 모터쇼였다.

하지만 서울모터쇼는 ‘숫자’에선 흥행에 성
공했을지 몰라도 ‘대중과의 소통’에선 아쉬움
을 남겼다. 전시된 차량의 상당수가 차문이 굳
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
던 차를 타볼 수도,만져볼 수도 없었다.

관람객들은 왜 모터쇼에 올까? 아이들은
모터쇼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며 꿈을 키운다. 또 어른들은 평소 관심
있거나 구매를 고려중인 차들을 직접 비교해
보기 위해서 모터쇼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서
울모터쇼는 이런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

관람객들은 1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

지만 그어진 선 너머로 외관 디자인만 볼 수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고가 수입차가 손상
된다’는 것을 이유로 차 문을 굳게 잠갔다. 체
험은 물론, 내부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특히
다양한 체험을 하며 자동차에 대한 꿈을 키워
야 할 아이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
렇다보니 탑승이 허용된 트럭이나 상용 버스

엔 직접 타보기 위해 50여 미터씩이나 줄을
섰다. 탑승 체험에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자가 부끄러웠다.

세계 5대 모터쇼 중의 하나인 도쿄 모터쇼
의 경우 고가의 차일지라도 관람객들이 얼마
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는 건 물
론 내부 곳곳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유럽의
메이저 모터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행
요원을 따로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
고’를 막는다. 하지만 서울 모터쇼엔 그런 배
려가 부족했다. 관람객 보다는 출품업체 위주
로 눈높이를 맞췄다.

1995년 시작된 서울모터쇼는 올해로 9번째
행사를 치렀다. 서울모터쇼가 조직위의 바람
대로 세계 3대 모터쇼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
면, 경품과 레이싱모델을 앞세운 외형적인 마
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수준을 벗어나 ‘관람객
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원성열 기자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3 서울모터쇼 마지막 날. 105만
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이번 서울모터쇼는 비록 흥행에 성공했지만 대중과의 소통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
다. 사진제공｜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차문꼭걸어잠근모터쇼
관람객과 교감도 잠갔다

서주원(19·중앙대 1년·피노카트·사진)
이 한국인 최초로 모터스포츠 선진국
일본 카트 최상위 클래스에서 첫 우승
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서 선수는
7일 일본 나고야 코다 서킷(1주 1km)에
서 열린 카트 레이스 ‘2013 SL 코다 시
리즈’ 로탁스 DD2 클래스 1라운드에서

폴투윈(예선 1위, 결선 1위)을 거두며 현지 관계자들을 놀
라게 했다. 국내 카트 16년 역사상 한국 드라이버가 국제
카트 무대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2바퀴
를 9분37초817의 기록으로 완주해, 2위와 1.168초 차이로
우승했다. 일본 무대 네 번째 도전만의 거둔 성과다. 서 선
수는 “일본 카트 무대에서 첫 우승을 거두게 돼 꿈만 같
다. 매번 일본 선수들한테 지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겨보
니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남은 경기서도 신바람나게
승리를 거둬 꼭 시리즈 챔피언을 거머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성열 기자

서주원, 한국인 최초 日 카트 최상위 클래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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